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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6. 3.(목)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배(044-203-3120)

세제 혜택 등 골프 대중화 정책 재점검한다
- ‘골프 산업 전문가 협의체’ 발족, 미래 지향적 골프 산업 발전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6월 3일(목),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종합적인 ‘골프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골프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골프장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골프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
하고, 첫 회의에서 현재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가격 인상과 편법 운영으로 인해 세제
혜택 등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골프 대중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골프장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정책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 논의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배 차관은 ”그동안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다.”라며 “골프 대중화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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